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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통위가 보조금 산정 방식을 오해하고 
있다는 경향신문의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.

□ 보도내용

 o 경향신문은 1월 18일 ｢방통위 ‘팩트체크 사업’ 관련 수사 요청…사업자 측 

“방통위 오해”｣ 제하의 기사를 통해

  -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측은 ｢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

작성 세부지침｣ 등에 따르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｢소프트웨어사업 

대가산정 가이드｣에 따른 사업 대가 산정 방식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며 

권장되는 기준이고, 

  - 방통위가 ‘기준 단가’와 ‘참여율’ 개념을 오해하여 소프트웨어 기술자 

평균임금이 아닌 실제 급여에 참여율을 곱하여 보조금 인건비를 산정

하였다는 의견을 보도

□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 o ｢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 세부지침｣ 등에 따르면 

｢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｣는 ‘전산용역’에 적용되는 기준임

 o ｢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｣ 제16조 등에 따르면 보조금은 보조사업에 

드는 경비를 산정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,

 - ｢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｣ 제10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에 

드는 경비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산출하여 계상하고, 보조금 중 인건비는 

개인별 기준 단가에 사업 참여율 등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



 o 이에 따라 이번 감사에서는 민간보조사업인 팩트체크 사업에 드는 경비를 

산정하기 위해 실제 지급 확인된 급여를 개인별 ‘기준 단가’로 적용하고, 

여기에 개인별 팩트체크 사업 ‘참여율’을 곱하여 정당 인건비를 산정하였음

 o 따라서,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에 따른 사업 대가 산정 방식이 

보조사업에도 통용되며 권장되는 기준이라는 주장과, 방통위가 관련 개념을 

잘못 이해하여 보조금 인건비를 산정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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